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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먼 거리는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여러분~ 서울의 남산에는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통신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요즘은 스마트한 전화기가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연락을 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지금처럼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깃발, 북소리, 불, 연기 등을 이용했다고 해요. 남산에는 그 통신 수단 중 하나 였던 ‘봉수대’라는 시설이 

자리하고 있어요! 

국가의 중요한 통신 수단 '남산의 봉수대' 

‘봉수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옛날 통신수단으로 높은 산 봉우리에 설치하였어요. 그 이유는 나라에 위급한 

소식을 아주 빠르게 잘 보이도록 전달하기 위해서였답니다. 봉수대는 전국에 620여 개가 있었고 남산에 

있는 봉수대는 중앙 봉수대로 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고 해요.

봉수대로 어떻게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었을까?

‘봉수대’는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횃불을 피워 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양에 있는 임금님에게 신속하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신호는 횃불이나 연기의 개수를 조정하여 위급함의 정도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림

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어때요? 옛날의 통신 방법 너무 지혜롭고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남산에는 남산서울타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봉수대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평상시 적이 나타남

적이 국경에 접근 적이 국경을  침범 침범한 적군과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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